

















































































































打する者を得ん」といって、同じように割注に、 「印形を図して、之れを示す。中に点を加うる者有り」というよう 南玉に勝るとも劣らない熱心さだった。さらに気難し 金退石（一七〇七～七二）でさえ、 「敢えて多く求めず。只だ此の一套、
倘
し感諾を蒙らんや否や」




































































「文墨相得て」とは書画を交換しあうことであるが、李顕相は書画ばかりでなく「佩印 を解いて、 「一片の心情、永く以て忘れざらんことを」という一言を添えて佩川に贈った。この李顕相の「天下の事唯だ偶然なる者を佳と為す」と う「心情」はしかし、若い佩川に伝わるにはしばらく時間を要したことであろう。
「偶然とはあることもないこともできるもの（中略）がヒョッコリ













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たら大変であ 。 「廻り合わせ」 すなおに喜ぶには、仕合わせであることが前提となる。
李顕相と佩川が対馬で出会ったのはまさしく「偶然」だった。その
偶然の出会いが素晴らしかったことは疑いを容れない。しかしそのときすぐ、 「偶然を佳とする」信念を受け継ぐまでには至ら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その信念を不動にしたのは、古川霞庵との出会 である。続く「一感」はこうして生まれ 。 「乏しきを承け」とは、任務に就くことを謙遜していうことば。 「修業館」は佐賀藩学の一。 「古川君徳基」は、藩主鍋島直正（一八一四～七一）の近習頭、古川松根（一八一三～七一）で 幼少より直正の相手役を務め、文政十三年（一八三〇）に十人扶持を拝領している。 「小渠」は溝。 「微尚」は自分の好尚を謙遜した言い方。 「公と同庚」というものの、実際は一歳違いだった。 「閣下」は高位者に対する尊称。 「恩秩 は君主から賜る俸禄。 「草茅」は民間ないし在野の意であるが、ここは陪臣 意。 「教職を濫りにす」とは、佩川が天保六年より弘道館に勤め、同八年には直正の伴読として「御直一代侍 となったことなどを指 いる。こうした仕合わせ者同士が「偶然」に出会ったわけ あるから 「佳」であるのも当然であろう。
そうした現在の仕合わせを佩川は若かりし日の思い出のなかにたど




























































































と記している 「多胡郡碑」は日本三古碑の一。 「瘞鶴銘」は南朝梁の磨崖の一。 「蚯蚓」はミミズ。さらに七日には、 「魯堂・周宏来たる。宏、平鱗が刻する所の印一
方（ママ（
を致す」と見え、東江の印一顆を周宏が持参し





























ウル大学校の鄭炳説先生やス ッフの皆さんには一方ならぬお世話になった。毎度のことながら、周到なホスピタリティー は感謝の言葉もない。当日同時通訳 任に当た れ 高麗大学校の金時徳氏は、今回も翻訳の収載を快諾され、韓国の読者の めにここに併載することを得た。同氏はま 学会準備段階から様々な連絡を一手 引き受けてく さり、そのために私ど 日本からの参加者はあたかも国内学会に参加するような気安さで行動することができた。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る次第である。
三日目は、春秋恒例の澗松美術館展の初日に当たっていたが、近年ますま













　전각은 일촌사방 （一寸四方） 의 서예술 （書芸術） 로서 문인들 사이에서 사랑받아왔다 . 
이번에는 이 작은 도구가 통신사행 （通信使行） 에 의한 조선과 일본간의 교류에서 행한 적지 
않은 역할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그 유명한 기무라 겐카도 （쫙뷵蒹葭堂 , 1736-1802） 의 활동을 언급해야 한다 . 
겐카도와 후쿠하라 쇼메이 （福原承明 , 1735-68） 에 의한 『동화명공인보 （동화명공인보）』 
（고리 （合離） 호소아이 도난 （細合斗南） 서문 , 1764 년 간행） 이야말로 , 동아시아 
학예공화국의 형성을 촉진한 중요한 기념비이기 때문이다 （그림 1） . 겐카도의 활동은 전각뿐 
아니라 , 《겐카 아집도 （蒹葭雅集図）》의 만듦새에 의해서도 서울의 지식인들의 주목받는 바가 
된다 . 홍대용 （1731-83） は「도난의 재주 , 겐카의 그림 , 쇼메이의 글」등을 거론하여 이들 
「종종풍치 （種種風致） 는 즉 우리 나라에서 논할 바가 없다 . 이를 제로강좌 （斉魯江左） 에서 
구하고자 해도 역시 쉽게 얻을 수 없다」 （「日東藻雅跋」 , 『湛軒書』三） 고 절찬하고 , 2 년 후에 
이와 같은 문인을 찾아 베이징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그 후의 전개는 『담헌서 외집 （湛
軒書外集）』에 수록된「항전척독 （杭伝尺牘）」이하의 여러 글과 이덕무「천애지기서 （天涯知
己書）」 （『青荘館全書』六十三） 등 여러 서적을 통해 알려진 대로이다 . 
　『동화명공인보』과 함께 근년 간행된 『가쓰 시킨 전각집 （葛子琴篆刻集）』 （太平文庫 66, 
2010 년） 을 보면 , 성대중 （1732-1809） 과 원현천 （元玄川 , 1719-90） 을 위해 새긴 인영 （印影） 
이 실려 있다 （그림 2） . 가쓰 시킨 （1738-84） 도 겐카도 그룹의 일원으로「나니와 （浪華 : 
오사카） 스타일」을 체현하여 , 오사카의 아교 （雅交）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 
２
　이리하여 각지에서 받은 인영을 성대중은 귀로의 배에서 비교하고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
나카무라 산지쓰는 인장 6 과를 새겨 보냈다 . 시온 （쇣韞） 9 과 , 퇴석 （退石） ・현천 （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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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각 2 과 , 또 각각 사인보 （私印譜） 1 권을 보내다 . 일본인은 원래 인장을 잘 만들어서 , 
이른바 『일도만상 （一刀万象）』이라는 책이 오늘날까지 천하에 이름을 얻었다 . 살펴보니 
산지쓰가 가장 좋다 . 에도의 사와다 도코 , 교토의 조 세이후는 그 다음이다 . 오사카의 
기무라 겐카도와 후쿠하라 쇼메이는 또 그 다음이다 .  （『槎上記』五月十五日条） 
『일도만상 （一刀万象）』3 권은 1713 년 이케나가 도운 （池永道雲） 이 만든 「우리나라 인보 
중 굴지의 명보」 （水田紀久氏「日本の印譜」, 『日本篆刻史論考』青裳堂書店 , 一九八五年） 
였다 . 그러한 배경에서 전각취미가 서서히 침투한 결과 나카무라 산지쓰 （中村三実） 가 베스트 
（그림 3） , 「평린 （平鱗）」즉 사와다 도코 （沢田東江 , 1732-96） 와 「장공훈 （長公勲）」즉 조 
세이후 （長青楓 , 1716-74） 가 차선 , 겐카도와 후쿠하라 쇼메이는 「또 그 다음」이라는 평가가 
된 것이다 . 라이 슌스이 （頼春水 , 1746-1816） 는 『재진기사 （在津紀事）』 상권에서「시킨은 생 
（笙） 과 필률을 잘하고 전각은 묘수였다」 （『春水遺稿別録』一） 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 
성대중의 안목에는 미치지 못했던 듯 하다 .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나카무라 산지쓰인데 ,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 
산지쓰로부터 「9 과」를 받은 시온 남옥 （南玉 , 1722-70） 의 일기에는 1764 년 1 월 14 일에 
「우시마도 （牛窓）」에 도착했을 때 비젠번 （備前藩） 유학자들의 송영을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이 주 （州） 의 유학자에게는 매우 문아의 예모가 있다 . 지닌 바의 문방 （文房） 역시 모두 
좋으며 , 종이는 중국 것이 아니면 쓰지 않는다 한다 .  （『日観記』第七） 
이 때 비젠번 유학자가 「지닌 문방」은 모두 「정호 （精好）」하여 세련되며 「문아의 
예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 이리하여 「비젠 풍아 （備前風雅）」에 마음이 동했을 때 ,
와다 （和田） 가 그 친구 나카무라 산지쓰의 인보 （印譜） 의 서문을 청하다 . 산지쓰 , 자는 
자매 （귭楳） , 인 （印） 은 모두 75 개 , 각각의 체를 갖추다 . 인학 （印学） 에 조예가 깊은 
자임을 알 수 있다 . 그 보를 곁에 두어 서문을 쓰겠다고 했다 .
라는 전개를 보이며 감탄의 정도는 한층 깊어졌다 . 「와다 （和田）」는 「와다 쇼 （和田邵） , 호 
일강 （一江） , 비젠번의 문학 （文学）」이다 . 그 일강이 남옥을 향해 말한다 .
나의 친구 가운데 나카무라 하료 （中村巴陵） 라는 자가 있다 . 인장을 전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 일찍이 인보를 새겼다 . 제군이 서쪽에서 온다고 듣고 나를 통해 작은 
재주를 보이고자 청하였다 . 그리하여 이를 가지고 왔으니 공총 （倥偬） 한 가운데라 하더라도 
한 번 이를 보시고 , 만약 몇 마디를 권두에 얻을 수 있다면 이 어찌 하료만의 기쁨이랴 , 
나에게도 큰 기쁨일 것이다 . 지촉 （至嘱） 지촉 .




이에 대한 답으로 ,
인장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것이니 마땅히 책에 글을 적어 돌려보낼 것이다 . 다만 아직 
하료와 대담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 만약 족하의 소개를 얻어 하료의 솜씨로 
천명과 （賎名） 과 호자 （号字） 를 새겨 받아 돌아갈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 여하 （如何） 
여하 . 
라고 전각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마땅히 녹봉 （錄奉） 해야할 
것이다」라며 ,
몇 개의 명인 （名印） 을 얻고자 한다 . 큰 것은 필요하지 않다 . 다만 「기 （奇）」해야할 것이다 . 
아직 많이 얻음을 원할 수는 없겠지만 , 바라건대는 점찍은 것 3, 4 개를 얻고자 한다 .
라고 주문했다 . 이 때 남옥은 「특별히 인형을 그려 이를 보이다 . 그 가운데 점을 찍은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 크기보다도 다만 「기 （奇）」할 것을 요구받은 점이 주목된다 . 
성대중 역시 ,
인보는 모두 기품 （奇品） 이다 . 한 번 그의 재주를 빌려 나의 성과 이름을 군옥 （群玉） 에 
남기지 못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
라고 하여 「기품」임을 인정한다 . 그리고 「모두 새길 수 있다면 가장 다행이다 . 만약 이 
바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점 찍은 것을 얻고자 한다」고 주문한다 . 할주 （割注） 에 「인형을 
그려 이를 보이다 . 그 가운데 점을 찍은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남옥을 능가할 정도의 
집념이었다 （그림 4） . 나아가 까다로운 김퇴석 （金退石 , 1707-72） 조차 「굳이 많이 원하지 
않는다 . 다만 이 일투 （一套） 에 대해 승락을 얻을 수 있을지」라고 하여「인형 한 개를 그려 
보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 원현천도 「필현정초 （筆硯整楚）」라고 하여 문방구의 훌륭함에 
언급함으로써 남옥의 앞서 관찰을 보충한다 （『乗槎録』二） .
　
이리하여 산지쓰의 전각은 처음부터 일행의 관심을 끌었다 . 이 열렬한 의뢰에 와다 쇼도 
의외였던지 , 
하료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 돌아가실 때까지 조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 
가부는 답하기 어려우나 제군을 위해 이를 전하리라 .
라고 신중히 답한다 . 이에 대해 남옥이 ,
하료에게는 아직 반소 （半霄） 의 아 （雅） 가 없구나 . 어찌 덧붙여질 것을 바라랴 . 다만 
이방의 진기한 물건으로 미가 （米家） 을 삼으려 한다 . 깨닫지 못한 채 바라는 바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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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한다 . 다만 현명한 자는 이를 용서하라 . （同上 , 巻二） 
라고 덧붙인다 . 「반소 （半霄） 의 아 （雅） 」는 「반소 （半宵） 」일지 . 「미가 （米家） 의 보물」은 
미불 （럚芾） 소장의 명품에 견준 것이다 . 과연 귀로의 4 월 15 일자 남옥의 일기에는 ,
이치우라 나오하루 （市浦直春） 가 나카무라 산지쓰가 새긴 인장 9 과를 전하다 . 전각은 
평린에게 크게 앞선다 . 다양한 색의 화간 （花簡） 으로 사례하다 . （『日観記』第九） 
라고 적혀 있으므로 , 일행의 바램에 나카무라 산지쓰는 충분히 답했음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성대중의 평가와도 일치한다 . 이 때 인장을 지참한 「이치우라 나오하루」는 「호는 남죽 （南竹）, 
비젠의 문학」이었다 . 서울에서의 반향은 어떠했을지 .
３
　한편 1811 년 , 최후의 통신사가 쓰시마에 왔을 때 제술관은 이현상 （李顕相） , 호는 태화 （太
華） 였다 . 이를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고가 세이리 （古賀精里 , 1750-1817） 을 수행한 구사바 
하이센 （草場佩川 , 1788-1867） 이 포함되어 있었다 . 시화를 잘 한 하이센은 극명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津島日記』西日本文化協会 , 一九七八年） , 필담을 모은 『대례여조 （対礼余
藻）』의「23 일의 필어 （筆語）」에서 주목되는 것은 태화가 출항할 때 김조순 （金祖淳 , 1765-
1832） 에게서 받은 선면 （扇面） 을 「지금 하이센 족하를 보니 즉 해상의 귀인이라 . 이를 
증정할테니 정을 잊지 마시라」라고 하여 하이센에게 다시 선물한 것이다 . 하이센은 ,
이 부채가 아름답다 . 하물며 당당한 명공 （名公） 의 글까지 있으니 . 야인 （野人） 은 
물건으로써 이를 보답할 길이 없다 . 주신 말씀이 황송하니 글로써 사례하기 어렵다 . 마음 
속에 이를 새기리라 .
라고 하여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사의를 표한다 . 또한 주목되는 것은 6 월 26 일자 이테이안 （以
酊庵） 에서의 「필어 （筆語）」이다 . 하이센은 이태화로부터 ,
이 인장은 내가 손수 가져 온 바 , 이를 하이센에게 준다 . 한 조각 심정을 영원히 잊지 말라 . 
라는 말과 함께 직접 새긴 두 면의 인장을 받는다 . 거기에는「일면에 『천하의 일은 다만 
우연을 아름답게 여긴다』, 일면에『통신제술 （通信製述）』」이라 새겨 있었다 （그림 4） . 
그래서 하이센은 ,
선생이 돌에 새기셨으니 소자가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으랴 .
라고 답한다 .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으니 , 그로부터 27 년 후인 1838 년에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 
나는 옛날에 쓰시마의 행차에 참석했다 . 한객 （韓客） 과 회례함에 문묵 （文墨） 을 서로 
얻으니 매우 기뻤다 . 특히 이태화는 그가 소장한 인장 한 과를 내게 주었다 . 양면에는 
「통신제술」「천하의 일은 다만 우연을 아름답게 여긴다 （天下事唯偶然者為佳）」라는 말이 
써 있었다 .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 년 . 인면 （印面） 의 “우연”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황홀하여 당시를 생각하게 된다 . 
우연이라는 두 글자 . 홀로 그 때 일을 감상할 뿐 아니라 또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 . 
나는 마침 명을 받아 수업관 （修業館） 앞으로 옮겨 살았다 . 그간에 후루카와 마쓰네 （古川松
根 , 古川徳基） 군이 와서 북쪽에 이웃했다 . 관과의 사이에 작은 개천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 
앉아서 서로 부를 수 있었다 . 이른바 우연이나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 후루카와 군은 성격이 
민첩하고 배움을 좋아하여 고전을 널리 궁리하고 더불어 서화를 잘했다 . 나도 불민하나 
마찬가지로 취미를 함께하여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서로 기뻐했다 . 이 또한 우연이다 . 
후루카와는 에도의 저택에서 태어나 나베시마 나오마사 （鍋島直正） 공 （公） 과 동갑이다 . 
어릴 때부터 각하를 모시고 다년간 근면히 일했다 . 새로이 은질 （恩秩） 을 받아 집을 세웠다 . 
나 역시 초야에서 발탁되어 교직을 참람되어 히였다 . 돌이켜보면 지금에 이르러 은혜로이 
발탁된 자는 도쿠키와 나 뿐이다 . 감우동일 （感遇同一） , 늘 개연히 서로 이야기한다 . 이 
또한 우연이 아니겠는가 （후략） （「戊戌文草」） 
「문묵을 서로 얻으니」란 서화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 이현상은 서화 뿐 아니라「차고 
있던 인장 （佩印）」을 풀어 「한 조각 심정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말을 더하여 하이센에게 
주었다 . 그러나 이때는 아직 「천하의 일은 다만 우연을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신념이 
전해지지 못했다 . 그 신념을 부동의 것으로 한 것은 후루카와 가안과의 만남이다 . 이어지는 
「일감 （一感）」은 이리하여 탄생했다 . 동시에 하이센은 이 때 , 이태화의 「한조각 심정」을 
새삼 이어받았음에 틀림없다 . 「수업관 （修業館）」은 사가번 （佐賀藩） 번교 （藩校） 의 하나 . 
「후루카와 도쿠키 군 （古川君徳基）」은 번주 나베시마 나오마사 （鍋島直正 , 1814-71） 의 
긴주가시라 （近習頭） 인 후루카와 마쓰네 （古川松根 , 1813-71） . 「공과 동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살 차이가 난다 . 「은질」은 군주로부터 받는 봉록 . 「교직을 참람되이 하다」란 
1835 년부터 홍도관 （弘道館） 에 근무하고 1837 년에는 나오마사의 공부상대 （伴読） 가 된 것 
등을 가리킨다 . 이렇게 행복한 자들이 우연히 만났으니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다 . 
　그러나 아무리 우연히 멋지다 해도 행운과 불행은 큰 차이가 난다 . 똑같이 우연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소설 『산월기 （山月記）』의 주인공 이징 （李徴） 과 같이 
偶因狂疾成殊類　　우연히 광질에 의해 수류 （殊類） 가 되니
災患相仍不可逃　　재환이 맞물려 피할 수 없으리라 .
 （中島敦『山月記』, 『中島敦全集』Ⅰ , ちくま文庫） 
라는 식이 되면 큰일이다 . 「우연한 만남」 을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끼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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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말하면 하이센은 이 인장을 때때로 낙관에 사용한다 . （그림 ５） 
４
이태화는 또 마쓰자키 고도 （松崎慊堂 , 1771-1844） 에게 , 
김노경 （金魯敬） 공 , 자는 가일 （可一） , 호는 유당 （酉堂） . 문장이 매우 높다 . 나는 늘 
이웃에 살며 두터이 교우를 맺어왔다 . 지금 여행꾸러미를 뒤적이니 마침 소책자 한 권이 
있다 . 이를 선물하리라 . （「接鮮瘖語」上 , 『慊堂全集』二十三 , 崇文院 , 一九二六年） 
라고 하며 김노경의 「일소책등본 （一小冊謄本）」을 선물한다 . 이 김노경이 맏아들 김정희 
（1786-1809） 를 대동하고 연행길을 나선 것은 1809 년 . 김정희는 옹방강 （翁方綱 , 1733-1818） , 
완원 （阮元 , 1764-1849） 등으로부터 배운 뒤에 귀국하여 각 방면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 그 
시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체를 본뜨다 . 예전에 들은 바를 서술하여 일본으로 가는 배에 
붙이다 . 오사카 나니와 사이의 여러 명승들은 의당 이를 알 자가 있으리라 . 10 수 （仿懷人詩體 
歷敍舊聞 轉寄和舶 大板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 十首）」에는 많은 일본인이 등장하는데 ,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시이다 . 
篆刻有漢法　　전각에 한의 법이 있으니
精雅蒹葭堂　　정아한 겐카도
古梅御油烟　　유연이라 고매원 （古梅園） 라는 제묵 （製墨） 을 보면
直欲抗程方　　곧 정군방 （程君房） ∙방우로 （方于魯） 과 대항할 만하다
借問長崎舶　　나가사키의 배에 빌려 묻는다 ;
西梅翰墨光　　서매의 한묵빛이 어떠한가
 （『阮堂先生全集』九） 
「전각에 한의 법이 있다」는 것은 진한의 고법 （古法） 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것 . 「정아」란 
맑고 우아한 것 . 겐카도의 전각은 김정희도 『동화명공인보』를 통해 보았던 것일지 . 「고매 （古
梅）」란 나라의 오래된 먹 가게 고매원 （古梅園） . 「유연 （油烟）」은 수지를 불완전연소시켜 
나오게 하는 탄소가루로 , 먹의 원료가 된다 . 고매원에서 만든 먹은 「정방 （程方）」 곧 명의 
정군방 （程君房） 과 방우로 （方于魯） 의 먹에 필적한다는 것이다 . 정방 양씨에는 각각 
『정씨묵원 （程氏墨苑）』과 『방씨묵보 （方氏墨譜）』가 전한다 . 이 정보원도 성대중일지 
모른다 . 왜냐하면 『양호여화 （両好余話） 』하권의 「묵 제사 （墨 題辞）」가 전하는 선루 （仙楼） 
즉 오쿠다 쇼사이 （奥田尚斎） , 이름 모토쓰구 （元継 , 1733-1807） 의 말에 ,
군이 간절히 찾는 고매원제묵을 구입하여 보낸다 . 이는 그 중 중품 （中品） 이지만 갈아보지 
않으면 그 정밀함과 거침을 구분하기 어렵다 . 요컨대 반드시 제묵가의 말의 비교함과 
믿음이 있어 , 과연 사람을 홀려 장사하는 무리가 아님에 의존해야할 것이다 . （1764 년 序刊




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 
　겐카도의 전각으로 시작한 소론 （小論） 을 뜻밖에 김정희에 의한 겐카도에의 오마주로 
끝맺을 수 있었던 것도「우연을 아름답게 여기는」사소한 일례가 된다면 다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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